
봄철 해양기상관측장비 사고 예방 캠페인 진행
- 해양기상관측장비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-

□ 대전지방기상청(청장 박훈)은 4월 1일 봄철을 맞아 해양기상관측장비 사고 

예방을 위해 태안군 영목항, 백사장항 등 지역민에게 찾아가는 피해예방 

캠페인을 진행하였다.

□ 봄철은 기온 상승에 따라 일교차가 커지면서 해무 발생일이 많아지고, 성어기 

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해상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

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다. 

□ 기상청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험기상 현상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신속하고 

정확한 해양 예‧특보 제공을 위해 해양기상부이, 파고부이 등 해양기상

관측장비를 운영하고 있다. 관측장비는 안전시설을 부착하고 사설항로표지로 

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나, 봄철 유실 및 위치이탈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

발생하고 있다. 

□ 이에,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사고 최소화를 위해 기상관측차량이 지역민과 

가까운 현장으로 이동하여 홍보영상을 상영하고, 충남 해역에서 운영 중인 

해양기상관측장비에 대한 홍보 자료를 배포하였다. 

□ 대전지방기상청장은 “해양기상관측장비는 해상에 설치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

있지만 지역민의 해상활동에 꼭 필요한 우리의 자산이기에 지속적으로 

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.”고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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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해양기상관측장비 관련 사진 및 홍보 사진

□ 해양기상관측장비 설치사진 및 주요사고

해양기상부이 설치사진 및 주요사고 파고부이 설치사진 및 주요사고



□ 해양기상관측장비 사고예방 홍보 사진


